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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space sector has been changing rapidly. The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is openly 
underway. On the other hand, space commercialization by private capital called “Newspace” is emerging in 
the U.S. Additionally, the Artemis project, a manned space moon exploration project, is being resumed 50 
years after the end of the Apollo program. Eventually, the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is actively 
being discussed. Due to the rapidly developing space technologies, the U.N. Space Treaty, enacted in 1967, 
has established the norms and principles of space activities. However, it may be nearing the end of its life.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a new space era, Korea must engage in various legal and policy studies to 
meet these changes.

초초    록록

 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
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 
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
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
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
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
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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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개    요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함께 국방우주에 대한 관심

이 뜨겁다. 국방우주분야는 우주분야의 핵심 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UN 우주조약에 의한 “우주의 평화적 이

용”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해 왔

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이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우주군을 이미 창설하였거나 창설을 준

비중이다. 우주의 군사화를 넘어 우주의 무기화가 현

실화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Artemis 

사업을 통해 제2의 유인우주탐사 시대를 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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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의 기술력과는 엄청난 발전

을 이룬 현대에 와서 유인 우주탐사는 새로운 변곡점

을 맞이 하고 있다. 달과 화성 등 우주 행성의 발견을 

넘어 우주자원의 활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다. 미국의 Artemis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주자원의 활

용에 동의하는 ARTEMIS Accord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UN 우주조약에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를 둘러싼 세계적인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제 우주관련법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2..  주주요요국국의의  우우주주활활동동

22..11  스스푸푸트트니니크크와와  우우주주의의  정정의의  

22..11..11  스스푸푸트트니니크크와와  우우주주의의  정정의의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

푸트니크의 성공적 발사를 발표했다. 지름 58센티미

터, 무게 83.6킬로그램의 스푸트니크는 초당 8km의 

궤도 속도로 쏘아 올려져 20~40 메가 헤르츠의 무선 

신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고도 900km에서 궤도 

경사각 65도을 이루면서 1시간 35분만에 지구를 한바

퀴 선회하였다[1].  

항공기가 비행하는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지상국의 주

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와 더불어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지구궤도에 대한 국제법적 이슈

가 대두되었다. 미국은 미국 상공을 비행하는 스푸트

니크에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의 자유항행에 대한 

관습법을 선택했다[2,3].  

비록 우주의 구체적인 정의[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UN에서 논의중에 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우주 공간

에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원칙이 확립되

었다.

22..11..22  냉냉전전체체제제의의  우우주주경경쟁쟁과과  아아폴폴로로  프프로로그그램램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머리위

에 소련의 인공물체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느꼈다. 미국은 몇 번의 실패 

끝에 1958년 1월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1958년 7월 2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NASA를 설립[5]하면서 본격적인 미소 양국

간의 우주경쟁이 막을 열게 되었다. 

소련은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인류 

최초의 무인 달궤도선 Luna 10 등을 연이어 성공하면

서 미국을 압도해 나갔다.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5월 25일 이번 10년 안에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유

인 달탐사 계획을 발표[6]하고 1969년 7월 20일 암

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킴으로써 소련을 추월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러한 미소 양국간의 우주경쟁과 더불어, UN에서는 

새롭게 대두된 “우주”에 대한 원칙과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UN 내에 우주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한 위원회(OOSA)가 1958년 12월 오스트리아

의 비엔나에 설치되고, 1967년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이 발효됨에 따라 우주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된다[7].     

    

22..22  제제22의의  우우주주물물결결

22..22..11  우우주주의의  실실용용화화

  

 미소간 우주경쟁의 과정에서 우주분야는 비약적인 발

전을 거듭했다.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를 위한 지구관

측위성,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방송통신위성, 

지상의 기후를 알려주는 기상위성 등이 연이어 개발되

었다. 특히 군사적 목적에서부터 개발된 위성항법시스

템(GPS)은 정밀시각정보와 정밀 위치정보을 제공하여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타격을 가능하게 하였

다. 1990년에 발발한 걸프전에서는 GPS를 이용한 최

초의 전쟁으로 가공할 위력을 과시하였다. 군사적 용

도의 GPS정보는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의 사할린 격

추를 계기로 민간에 개방되었다. GPS데이타는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자동차 길안내에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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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네비게이션에 적용이 되어 전세계 어디든 지도없

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분야에서 최근들어서는 민간이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엘런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사는 팰콘 발사

체를 개발하여 그동안 1회용이었던 발사체를 회수하여 

재발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 비용을 1/1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므로써 우주 상업화의 길을 

열었다. 발사비용의 저감과 더불어, 첨단 IT기술 발전

에 따라 인공위성의 소형화는 인공위성 발사수요를 크

게 증가시켰다. 최근에는 수천~수만개의 초소형위성으

로 군집위성망을 만들어 전세계 실시간 위성 인터넷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우주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우주에 대한 요구가 함

께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공위성의 요격시스템 

등 우주무기 개발도 함께 발전하였다. 특히 2007년 중

국의 풍운1호 위성요격, 2019년 인도의 위성요격 실

험으로 인한 파편이 우주궤도에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

주 공간의 활용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 우주

파편의 증가와 초소형 군집위성의 증가는 우주의 장기

지속성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는 우주교통관

리의 필요성을 던져주었다.

22..22..22  유유인인  우우주주탐탐사사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

은 종료되었다. 그 후에도 미국은 파이오니어, 매리너, 

바이킹, 보이저, 갈릴레오, 마젤란, 스피릿, 오퍼튜니

티, 로제타 등 행성탐사용 무인 우주탐사선을 보내왔

다. 그러나 무인 우주탐사선과 관련한 민감한 법적 우

주관련 이슈는 없었다. 

  2000년 이후 미소 양대 강국이외의 아시아 국가들

이 우주탐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07년 

9월 가구야 달 탐사선을 발사하였으며, 연이어 2007

년 10월 중국이 달탐사위성 창어 1호를 발사하였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로 무인 달착륙에 성공하였으

며, 2019년에는 무인 달 뒷면 착륙, 2020년 창어 5호

는 달 토양 샘플을 채취해 귀환하기도 하였다. 

인도 역시 2008년달탐사선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하였

으며, 비록 실패하였으나 2019년 달착륙선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는 2020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화성탐

사선 ‘아말’을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늦었으나 우리나

라도 2022년 달탐사선을 보낼 예정에 있다. 

  

22..22..33  AArrtteemmiiss  유유인인달달탐탐사사  사사업업

 미국은 아폴로 17호이후 중단되었던 유인달탐사을 재

개하기로 결정하였다. Artemis 사업은 유인 달 우주정

거장인 Gateway를 달 궤도에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로 유인 달 착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은 동 사업을 국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rtemis는 궁극적으로는 달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인 

달기지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나아가 유인화성탐

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주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우주공간의 전유(專

有)와 우주자원의 소유라는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렇듯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우주환경은 1967년 제

정된 UN우주조약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33..  UUNN우우주주조조약약과과  우우주주활활동동의의  원원칙칙

33..11  UUNN  우우주주조조약약의의  주주요요원원칙칙

 인류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이후 UN에서는 

우주의 질서를 다루기 위한 사무국 UN OOSA(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를 1958년에 설립하

고, UN COPUOS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

회)를 지원하여 우주에서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67년 UN 우주조약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구조협정

(1968), 책임협약(1972), 등록협약(1975), 달조약

(1979) 등을 채택하였다[7].  

우주조약에는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규

정하고 있는데, ① 우주활동의 자유원칙, ② 우주공간

의 전유금지 원칙, ③ 국가이익 존중의 원칙, ④ 우주

의 평화적 이용원칙, 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



36 황진영

책임 부담원칙이 그것이다[7]. 

 이러한 UN 우주조약에 기초한 우주활동 원칙이외에

도 우주와 관련하여서는 우주활동상의 민사상 상호책

임면제, 형사관할권, 우주폐기물과 우주교통관리, 비확

산과 수출통제 정책 등 여러 국제법적 이슈들이 존재

한다[8-10]. 

33..22  주주요요  쟁쟁점점

33..22..11  우우주주의의  평평화화원원칙칙

 최근들어 우주활동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자원에 대

한 상업적 활용, 우주교통관리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주를 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큰 원칙은 우

주의 평화적 이용원칙[11]이다. 우주를 군사적 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관리하

자는 우주 평화이용 원칙은 최근들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우주는 정찰위성, 감청위성, 군사통신위성, 위성

항법위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걸프전을 계기로 우

주의 군사적 이용 가치를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미국 

등 주요 우주강국은 “평화적” 이용 원칙을 비군사화

(non-military)가 아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금지에 한정하는 동시에 “비침략적(Non-Offensive)인 

우주활동은 용인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를 지상, 해상, 공중과 같

은 전장의 한 영역으로 천명하고, 2019년 미군의 제6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이미 우주군을 설치하고 있거

나 준비중에 있어 지금까지의 비공격적인 보수적 우주

국방을 넘어 지상에서의 인공위성의 요격, 우주궤도에

서의 위성 요격 및 무력화, 우주에서의 지상공격 등 

다양한 우주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표1>은 지금까지 

UN 우주조약상의 평화적 이용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12]. 

 

Table 1  1967 UN Outer Space Treaty Prohibits

주요 내용

□ 우주의 주권주장 및 전유(專有) 금지

□ 우주공간에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의 배치금지

□ 달과 다른 천체에 군사기지 설치 금지

□ 천체에서의 군사행동 금지

□ 사전 협의없이 다른 국가의 우주활동에 해로운 

   간섭금지

□ 달과 다른 천체에 해로운 오염방지

출처: 황진영,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대응, 우

주정책연구, vol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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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우주조약[5]은 제2조에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

한 외기권은 국가 전유(專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

이 없다.

따라서, 우주자원을 자유로이 채굴,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엇갈리고 

있다. 미국, 룩셈부르그 같은 나라들은 외기권조약 제2

조에서 전유(專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달 및 기

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명시되지 않은 ‘우주자원’은 국가 전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자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달조약

[5]이다. 달조약은 제11조에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공

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정의

하고, 달 및 태양계 내의 천체들의 지하 및 매장되어 

있는 자연자원들은 국가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조약은 2020년 현재 가

입국이 18개국에 불과한 상태이며, 미국, 러시아, 중

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아폴로 17호 이후 중단되었

던 유인 달탐사 사업 (Artemis 사업) 재개를 공식 천

명하였다. Artemis 사업은 달 궤도상에 Gateway 우

주정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달 표면에 대한 

수시 왕복을 가능하게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은 2024년까지 Orion 다목적 유인우주선과 SLS 

로켓을 활용하여 달 남극에 남녀 2명 (최초의 유색인 

남성, 최초의 여성)의 우주비행사가 6일 반 동안 체류

하여 과학적 지표 분석 및 얼음 등의 샘플을 채취(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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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4회에 걸쳐 탐사를 실시)한다. 이후 2028년까지 산

업체 및 국제 파트너 등과 함께 지속적 탐사 기반 마

련 후 유인 화성탐사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g. 1 The Milestone of Artemis Program

 미국은 Artemis사업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Artemis 참여에 대한 전

제조건으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13]의 

양자간 서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Table 2 Key Contents of Artemis Accord

평화목① 평화목적의 탐사,  ② 투명한 임무 운영, 

         ③ 탐사시스템간 상호운영성, ④ 비상상황시 지원,

         ⑤ 우주물체 등록, ⑥ 우주탐사시 확보한 과학데이터

의 공개, ⑦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

호, ⑧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⑨ 우주활

동 분쟁 방지, ⑩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

  아르테미스 약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우주

자원 회수 및 활용을 위한 국제지원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2020.4.6.)이 발동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미국의 

우주탐사에 관한 양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

고 있다. 동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은 우주를 인류공동

의 유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미국인들은 적

용가능한 법률과 일관되게 우주공간에서의 상업적 탐

사, 복구, 자원 사용에 관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주자원의 회수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국무부장관은 우주자원과 

관련한 공동성명, 양자 및 다자간협정을 외국과 협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테미스 

약정은 유엔의 우주원칙을 넘어 우주자원의 탐사와 활용

에 있어 우주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4].  

33..33  기기타타  현현안안

  33..33..11  우우주주폐폐기기물물  저저감감과과  우우주주교교통통관관리리

 지구궤도 상에는 현재 5,000여기의 위성이 활동중이

다. 최근에는 기술발전과 함께 초소형 위성 수요가 폭

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에는 운용중

인 위성과 함께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물

체 발사과정에서 생겨난 우주파편 등이 혼재되어 떠돌

고 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와 함께 최근에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우주선진국의 인공위성 요격 시험으로 

인해 생겨난 우주파편은 급증하여, NASA에 의하면, 

현재 야구공 크기의 우주파편은 23,000여개이며, 1센

티미터 이상의 파편은 무려 50여만개에 달한다고 한

다. 초속 7.8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우주쓰레기와 

충돌할 경우 인공위성 등 궤도상의 우주물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15].  이로 인해 우주쓰레기를 줄

이기 위한 저감대책과 함께 우주물체의 교통관리를 위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16]. 

33..33..22  비비확확산산  정정책책((MMTTCCRR))과과  수수출출통통제제

  우주분야는 최첨단은 전략기술분야에 해당된다. 특

히 우주발사체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

에 해당되어 바세나르(Wassenaar),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y Group), 호주그룹(Australia Group)

등과 함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통해 국가간 

기술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국법으로 전

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우주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17]. 

  이러한 수출규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우주정책지침이라는 형

식으로 우주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클린턴 대통령의 PDD13[18]을 통해 MTCR 비

회원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및 획득을 “지원(support)”

하지 않으며, MTCR 회원국의 경우에도 신규발사체 

프로그램을 “권장(encourage)”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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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TCR 회원국이지만, 미국의 PDD-13 과 그 후의 

G.W.부시대통령의 우주정책지침인 NSPD-17[19]에 

의해 우주발사체 및 우주발사체에 탑재될 위성의 수출

에 있어서도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우주의 군사화를 

넘어 무기화가 진행될 경우 우주기술의 비확산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주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 우주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세계적 비확산 정책과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44..  결결      론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우주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스타워즈에서나 있을 법했던 우주 전쟁을 현실적 상황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스페이스 X의 일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이 거주하는 우주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인간의 우주 상주와 지

구자원의 한계는 불가피하게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

을 요구하고 있다.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이론적, 관념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다.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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